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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맞서는 최전방에서
헨리코 핀하티는 브라질의 감염성 질환을 전공한 의사입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그의 일에서 특별한 관용의 삶을 살기위해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2020-6-8.
우리는 모두 전 세계를 괴롭히는 새로운 질병인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스트레스의 기간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의학 박사이고 감염성 질환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두 병원을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자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푸스데이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즉 우리의 일을 성화시키려는 노력은 이러한 위기의 시간 속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부터 그 전투의 최전방에서 사람들의 불안감, 특히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호세마리아 성인께서 가르쳐주신 우리는 명료함 뿐만 아니라 관용과 애정으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우선적으로 해온 것은 기술적으로 잘 준비하기 위해 문제를 깊게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능숙함과 분명함으로 올바른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사람들에게 애정으로 전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언제나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십시오.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망과 인내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편안한 존재가 되기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민감하고 인생에서 초월함에 수용적인 많은 전문가들을 주목해왔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한 가지 해결책으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으로 가브리엘리 보시스의 책 (그분과 나)에서 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대한 선함을 위해 “신(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혹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혹은 “당신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혹은 “하느님께서 그대를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식의 말을 저는 메모의 끝에 덧붙이거나 사람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인사를 나눌 때 저는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미사에 참례할 때 그들을 위해 기억하며 기도를 자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이 시련의 시간에 회심의 은총과 그분께 정말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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